
한반도의 다른 지방에 못지않게 제주에서

도 화전 경작은 일찍부터 이뤄졌다. 문헌

등 기록을 통해 제주에서의 화전의 본격적

인 등장을 들여다보면 외세의 수탈과 봉건

왕조의 지배 등과 맞물려 있다.

조선 세종대 제주인 고득종(1388~1460)

이 조정에 보낸 상소문은 화전의 실태를 직

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고득종은 조정에

서 지금의 서울시장격인 한성부판윤이라는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다. 제주인으로서는

최고위직에 올랐다. 그는 당시 화전 경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소한다.

신의 고향인 제주는 초목이 무성하였을

때에는 좋은 말이 번식할 수 있었사오나,

무술년(1418) 이래로는 사람들이 땅을 많

이 갈아 일으켜서 수초(水草)가 점점 부족

하게 되었나이다. … 무식한 무리들이 많이

들불을 놓아 밭을 갈므로, 만일 이런 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지기(地氣)가 초란(焦爛)

하여지고 산에는 초목이 없어져 말을 번식

할 수 없을 것이 뻔합니다.

이 기록은 조선초에도 불을 놓아 경작지

를 만들어 농사를 짓는 화전이 상당히 많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화전으

로 인해 산간지대에 초목이 없어지고, 말을

번식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산림

이 훼손되고, 말을 사육하기가 어려우니 화

전 경작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국마를 기르는 국영목장에서의 경작은

목장 설치 초기부터 금지됐다. 그렇지만 목

장지대에서 화전 경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영목장 설치로 인해 제주섬 전

체적으로 경작할 공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

해 식량 등을 확보하는 것

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제주에서의 목장 설치는

몽골제국의 제주 간섭기에

서부터 비롯됐다. 고려 충

렬왕 2년(1276) 오늘날 서

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일

대 수산평에 국영목장인

탐라목장을 설치하면서 목

장지대가 조성되기 시작했

다. 몽골은 탐라목장을 관

리 운영하기 위해 목축전

문가인 목호(牧胡 하치)

를 파견했다. 충렬왕 3년

(1277)에는 수산평에 동아

막을, 한경면 고산리 일대

에는 서아막을 설치하여

탐라목장을 관리 감독하는

지배체제를 갖춘다.

고려 말기 제주의 목마

장은 몽골의 14개 목장 중

하나로 간주될 만큼 규모가 컸다. 이후 점

차 한라산 중심으로 8개 목장이 되고, 이것

이 시초가 되어 조선 전기에는 10소장(十所

場)으로 확대된다. 고득종은 목장을 해안지

대에서 중산간지대로 이설할 것을 제안하

여, 세종 11년(1429) 8월부터 이듬해 2월까

지 120여 리에 걸쳐 잣성을 쌓아 10개의 목

장이 만들어졌다. 중산간 목장을 설치하면

서 344호를 목장 밖으로 이주시켰다는 실록

기사는 목장 예정지인 중산간 지대에 이미

촌락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시기는 조선 태종 2년(1402) 탐라국을

상징하던 호칭인 성주 왕자 직위가 폐지되

면서 제주는 중앙왕조의 절대적인 지배아

래 놓이게 되는 시기와 맞물린다. 제주에

대한 중앙 왕조의 지배가 더욱 공고해진다.

국마를 양성할 목적으로 조성된 국영목

장이었기에 경작은 엄격히 금지됐다. 이는

제주도 전역을 방목지화 하다시피 하는 결

과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화전이 성행하면서 17세기 중

엽에 화전을 금하는 정책이 취해진다. 산

허리 이하에서만 화전을 허락하게 되는데,

산허리 이하라도 이미 화전이 있는 곳은

허용하되 새로 일구는 행위는 금지했다.

화전세도 부과됐다. 17, 8세기에 들어서 화

전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타협책으로 산

허리 이하 는 수용하되 산림훼손을 방지하

기 위하여 산허리 이상의 화전 은 제한하

게 된다. 그렇지만 화전은 지속적으로 확

대되어 갔다. 정약용의 경세유표 (1817~8

년)에서도 우리나라는 산악이 국토의 ¾

이므로 화전 면적이 평지와 비슷하다 고

할 정도였다.

화전 경작이 정책적으로 허용된 것은 19

세기 말이다. 1894년 공마제(貢馬制)가 폐

지되고, 더 이상 공마 공급은 중지됐다. 공

마제 대신 1897년부터 금납제가 시행되면

서 500여 년 가까이 유지되던 10소장은 역

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 시기부터 10

소장과 산마장에서 화전 경작이 허용된다.

이는 국영목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

치하기 보다는 화전 경작을 합법적으로 허

용함으로써 화전세를 거두려는 의도가 있

었다.

국마장 내에서 또는 국마장 위쪽인 상잣

성 이상 지역에서도 화전 경작이 허용됐다.

화전민이 늘어나고 화전마을이 곳곳에 자

리한다. 한라산 중산간 및 고산지대로 화전

마을의 공간적 확산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다. 제주도 전 지역으로 띠를 두르듯이 화

전이 확대되어 갔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옛 지도가 있

다. 구한말인 1899년(광무 3) 5월에 제작된

제주군읍지 제주지도 는 당시 제주의 인

문지리와 마을, 주요 오름 등을 상세히 수

록하고 있다. 전국 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제작된 이 지도는 읍지에 첨부된 지도이지

만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 무엇보다 10

소장의 위치와 경계, 상잣성 하잣성, 국영

목장 등이 자세히 표기돼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화전마을(화

전동)이 구체적으로 표기돼 있다는 점이

다. 화전마을 즉 화전동은 모두 9곳이 등장

한다. 화전의 위치를 보면 1소장과 10소장

사이 현 성불오름 위쪽 조천읍 교래리 일

대, 3소장 물장오리 오름 아래쪽, 3소장과 4

소장 사이에 각각 1곳씩이 나타난다. 이어

5소장에서 8소장 사이 4곳, 9소장 위쪽으로

2곳의 화전마을이 있다. 이들 화전마을은

모두 상잣성 위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국영목장을 넘어선 산간지대에서도

화전이 이뤄지고, 화전마을이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중산간 지역에 마을들이

자리하게 된 데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깔

려 있다.

무주공산의 광활한 한라산 평원지대에

화전을 일구던 백성들은 고려말, 조선초기

부터 국영목장의 설치 등 국가정책에 따라

애환과 고초를 겪었다. 잣성을 축조하기 위

해 노동력이 동원되고 화전을 일구며 살았

던 삶의 터전에서 쫒겨나기도 했다. 이러한

화전은 외세로부터의 수탈과 탐라의 자주

성 상실 및 봉건왕조의 제주 지배 이면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상징적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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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세의 수탈 봉건왕조의 제주 지배 맞물려 애환 부침

<2> 국영목장의조성과화전

▲ 제주군읍지 제주지도 의 일부. 화전동(붉은색 원) 9곳이

뚜렷이 표기돼 있다. 타원형으로 그려진 선은 상잣을 나타낸
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제주군읍지 제주지도 전도.

▼ 서귀포시 서홍동 연자골의 화전민 가옥.


